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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만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2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3 너희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4 너희 몸의 소생과 밭의 소출과 소 새끼나 양 새끼 할 것 없이 
  너희 가축에게서 난 모든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5 너희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6 너희는 들어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7 너희에게 달려드는 원수들을 야훼께서 쳐부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한 길로 몰려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치리라. 

8 야훼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너희 창고와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리라. 
  이렇게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9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명을 따라 그가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야훼께서는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성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10 야훼의 이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11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밭의 소출에 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12 야훼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보물창고인 하늘을 여시어 
    너희 밭에 철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해도 남에게 꾸어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들어 성심껏 실천하기만 하면, 
   야훼께서는 너희를 머리로 삼으면 삼으셨지,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다만 치솟을 뿐 내리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14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오늘 지시하는 이 모든 말을 어기지 말라. 
   한 걸음도 빗나가는 일 없이,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2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았고 이사악은 야곱을, 야곱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4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삽을, 

8 아삽은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우찌야를, 

9 우찌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즈를,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고 

10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므나쎄는 아모스를,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았고, 

11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 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동생을 낳았다. 

12 바빌론으로 끌려 간 다음 여고니야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즈루빠벨을, 

13 즈루빠벨을 아비훗을,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엘리아킴은 아졸을, 

14 아졸은 사독을, 사독은 아힘을, 아힘은 엘리훗을, 

15 엘리훗은 엘르아잘을, 엘르아잘은 마딴을, 마딴은 야곱을 낳았으며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17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십 사 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 갈 때까지가 십 사 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 간 다음 
   그리스도까지가 또한 십 사 대이다.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